
6

경제 분야 
미래전략
Economy



KAIST Future Strategy 2021



2 새로운 세상을 위한 STEPPER 전략  435

데이터 경제의 심화

데이터 경제는 ‘데이터의 활용이 다른 산업 발

전의 촉매 역할을 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경제’로 정의

된다. 데이터 경제라는 개념은 시장조사 기관 가트너의 보고서

(2011년)에 처음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31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생

산의 세 요소를 ‘토지, 노동, 자본’이라 규명하지만, 이는 농경사회나 공

업사회에나 어울릴 법한 이야기가 되고 있다. 우리는 현재 토지보다 ‘데

이터’가, 노동보다 ‘기술’이 더 중요해진 데이터 경제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데이터 시장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데이터 생태계는 1) 데이

터를 생산·수집하고, 2) 가공·유통하며, 3) 활용함으로써 경제적 효용을 

창출하는 가치사슬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적 효용에는 기존 산업

을 혁신하거나 신산업을 창출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시장조사 기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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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내셔널데이터코퍼레이션 IDC은 국내 데이터 시장이 2022년까지 연평

균 10.9% 성장해 약 2조 2,000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바 있

다(2019년).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시장도 확대되고 있지만,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서비스의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 주요국들의 데이터 경제 패권 경쟁

미국은 2016년 ‘빅데이터 연구개발 전략’과 ‘국가 AI 연구개발 전략’

을 발표하며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한 선제적 움직임을 펼

치고 있다. 구글은 AI 기반 검색 최적화, 대화형 AI, 고성능 AI 데이터 

처리 칩 TPU, 자율주행차 등 미래 신산업에 활용될 AI 기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캐글 Kaggle과 같은 데이터 과학 관련 스타트업을 인

수하는 등의 행보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아마존은 고객 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맞춤화된 자동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

델을 제안하는가 하면, 스마트 스피커 ‘아마존 에코 Amazon Echo’, 무인점

포 ‘아마존 고 Amazon Go’, AI 기반 클라우드 등의 사업 영역을 고도화하

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5,000명 이상의 컴퓨터과학자와 엔지니어

가 참여하는 AI 비즈니스 조직을 도입하고, 데이터와 AI 기반의 클라우

드 시스템 ‘애저 Azure’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도 2017년 ‘데이터 경제 육성 전략’을 발표하고, 2018년에

는 개인 데이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일반개인정보보호법 GDPR’ 시행

에 들어갔다. 또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200억 유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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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 원)의 투자 계획을 이행 중이다. 일본도 2017년 ‘미래투자전략’을 

발표하며 데이터와 AI 중심 산업을 선도할 방향성을 마련했고, 2019년

에는 ‘AI 종합 전략’을 통해 데이터 개방 및 AI 상용화를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을 계획했다.

중국은 더 앞서가는 모습이다. 2015년 ‘빅데이터 발전 촉진 행동 요

강’을 발표하고, 2017년 ‘빅데이터 산업 발전 비전’과 ‘차세대 AI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2030년까지 AI 핵심 산업을 1조 위안(약 

172조 원) 규모로 육성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알리바바는 빅데이터를 활

용해 소비자들의 구매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최적의 광고 시간대를 찾

는 등 데이터 기업으로의 성장세가 괄목할 만하다. 중국의 AI 관련 특

허출원 및 공개 건수는 이미 미국을 압도하고 있다. 중국은 딥러닝과 AI 

분야는 물론이고, 머신러닝 분야에서도 미국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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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 | 미국과 중국의 AI 관련 특허 공개 추이(건)

•자료 : CB Insights, 2019.

•유럽특허청에 공개된 특허의 표제 및 초록 내 키워드 검색 건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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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데이터 경제, 어떻게 이행하고 있나

한국 정부는 2018년 8월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했으며, 과학

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1월 ‘데이터·AI 경제 활성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데이터의 수집·유통·활용에 이르는 가치사슬 전 주기를 활성

화하는 한편, 세계적 수준의 AI 혁신 생태계 조성 및 데이터와 AI 간 융

합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23년까지 국내 데이터 시장을 30조 

원 규모로 성장시키고, AI 유니콘기업 10개 육성을 목표로 세웠다. AI 

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전문 인력 1만 명을 양성하는 것도 포함하

고 있다.

특히 데이터 3법, 즉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개

정은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에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8월 데이터 3법이 시행됨에 따라 데이터 경제에 적합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가명정보(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개념을 도입해 다른 데이터와 결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기업들은 금융, 소비, 

의료, 에너지, 교통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결합해 마케팅, 제조, 재고관

리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규제 산업으로 일컬어지던 금융산업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019년 12월 오픈뱅킹 서비스가 은행뿐만 아니라 핀테크 사업자에게

까지 전면 확대되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앱으로 거래하고 있

는 모든 은행의 계좌를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파트 관리비 앱이

나 가계부 관리 앱에서도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는 모바일과 인터넷 외에 현금자동입출금기  ATM·점포 등 오프라인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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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을 통한 오픈뱅킹 서비스를 허용하는 것도 검토 중이며, 오픈뱅킹 참

여 기관도 저축은행·우체국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해나갈 것으로 보

인다.

더불어 ‘마이데이터’ 산업이 금융 데이터 활용의 핵심 축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데이터는 데이터에 대한 권한을 정보 주체인 개인

에게 부여한다는 것이 골자다. 개인은 ‘정보 이동권 Right to Data Portability’

을 가지며, 개인이 데이터 개방을 요청할 경우 기업은 보유한 데이터를 

제삼자에게 개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이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함에 따

라 소비자는 금융회사 등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는 것은 물론,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은행, 보험회사, 카드회

사, 증권회사 각각에 접근할 필요 없이 손안에서 관리할 수 있는 ‘포켓 

금융 pocket finance’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다양한 맞춤형 금융상품도 

등장할 것이다. 은행 데이터 개방에 한정된 오픈뱅킹에서 한 단계 나아

간 제도로 볼 수 있다. 

‘마이페이먼트 My Payment’ 산업은 금융, 유통, 통신, 미디어, 제조 등과 

같은 다른 산업과의 경계를 허물어뜨릴 것으로 전망된다.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마이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면, 금

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마이페이먼트 산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마이페이먼트는 결제 자금을 보유하지 않고도 이용자의 지시

에 따라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급 지시 서비스업 PISP’을 가리킨다. 

결제 자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카드업과는 

성격이 다르다. IoT 냉장고가 식자재 주문과 결제를 진행하거나 AI 스

피커가 송금과 결제를 이행하는 것과 같이 비금융회사의 간편결제 서

비스 도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440  카이스트 미래전략 2021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는 기업들과 데이터 자산

나이키는 IoT 기술을 토대로 운동화 깔창에 부착한 센서를 이용해 바

이오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헬스케어 서비스로 

연결시킨다. 기존의 의료기관이 질병 발병 후 진단 과정을 거쳐 치료와 

처방을 해주는 서비스와는 다른 모습이다. 비자카드는 위치에 기초한 

빅데이터를 이용해 소비자의 소비 패턴을 예측하고, 실시간으로 맞춤화

된 디지털 쿠폰을 발급해준다. 카드 발급 시 제공하는 종이 쿠폰은 소비

자에게 전혀 유용하지 않거나 필요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

와는 다른 모습이다. 

카카오뱅크는 SNS상의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해 고객의 채무 상환 태

도를 평가하고, 실시간에 가까운 대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금융회

사들이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재직증명서 같은 서류를 요청한 뒤 수일 

동안 채무 상환 능력과 신용도를 평가하는 것과는 다르다. 또 티맵은 속

도·급가속·급감속 등의 운전 행태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운전 습

관’ 점수를 산출하고, 소비자의 동의하에 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과 공유해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운전자의 사고율이나 주행거

리 등을 무시한 채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 가입 과정과는 역시 다른 

모습이다. 

이 밖에도 온도·습도 등의 작황 환경 데이터를 활용해 농장을 관리

하는 스마트팜은 1차 산업으로 불리는 농업의 모습을 바꿔놓았다. 작업 

공정의 다양한 센서를 통해 수집한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해 적정 재고 

수준을 유지하고 제품 품질을 관리하는 스마트팩토리는 2차 산업, 즉 

제조업의 모습을 변화시켰다. 또 가정의 라이프스타일 빅데이터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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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스마트홈, 도로 내 다양한 인프라나 다른 자동차들과 실시간으로 

빅데이터를 교환하는 자율주행차 등에 이르기까지 빅데이터는 기업들

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가 되고 있다. 

이처럼 데이터는 이제 빠질 수 없는 생산요소가 되었다. 앞으로 데이

터 경제는 더욱 확대될 것이며, 데이터 경제 생태계에서 배제되지 않으

려면 데이터 마인드를 지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빅데이터가 어

떤 분야에서 활용될지 이해해야 한다. 사실 활용될 분야는 ‘전부’다. 기

업들 스스로 각각의 산업 분야에서, 만드는 제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

에서 어떻게 빅데이터를 활용해 어떤 혁신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

을지 고민해야 한다.

둘째, 가용할 만한 데이터를 축적해야 한다. 기업들이 활동하는 모든 

순간에 정형 혹은 비정형 데이터가 생성되게 마련이다. 어떤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지, 그러한 데이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축적할 수 있을

지를 검토해야 한다. 기업의 여건에 맞는 데이터 수집·저장·분석 체계

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산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음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비금

융회사는 독자적인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금융회사들은 마이데이터와 마이페이먼트 라이선스를 취득하

고,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제도·정

책·규제의 변화를 추적하면서 새롭게 진출할 수 있는 유망 사업 영역

을 발굴하는 노력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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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를 통한 
금융의 스마트화

코로나19는 언택트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겼다. 

선도 기업들은 다양한 산업에 걸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대면으로 전

달하던 서비스를 비대면화하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빅테크 기업들은 

산업의 경계를 넘나들며 다양한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시작했으며, 금융 

서비스는 이제 더 이상 기존의 금융기관만이 영위하는 전유물이 아니

게 되었다. 대출·송금·지급결제·자산관리·보험 등과 같은 금융 서비

스가 언번들링 unbundling, 즉 해체되면서 플랫폼 기업들이 일부 금융 서

비스를 기존 금융회사보다 더 경쟁력 있게 전달하기 시작했다. 핀테크

가 금융 패러다임을 바꿔놓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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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의 등장과 확산

핀테크는 금융  finance과 기술  technology의 합성어로, 스마트 기술을 금

융에 적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의미한다. 아마존이라는 온라인 서점이 

여타 오프라인 서점보다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한 것처럼 스마트 기술

을 기반으로 하는 핀테크는 기존의 금융을 대체해가고 있다. 아마존은 

오프라인 서점과 경쟁하기 위해 이른바 ‘롱테일  long tail’ 고객을 공략했

다. 진열 공간의 한계로 기존의 오프라인 서점은 많이 팔리는 제품에 집

중하는, 흔히 80 대 20 법칙이라 불리는 ‘파레토 법칙 Pareto Rule’을 영업 

방식에 적용했다. 그러나 아마존은 오프라인 서점이 공간의 제약으로 

제공하지 못하는 책이나 소량만 팔리면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책에 주력하는 영업을 통해 수익을 올렸다. 

핀테크 금융도 마찬가지로 소규모 거래에서 시작해 기존의 금융을 조

금씩 파고들고 있다. 스마트 플랫폼에 의한 거래비용의 격감 덕에 저비

용으로 롱테일 고객에게 접근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핀테크 기

업은 실시간 저비용으로 직접 거래할 수 있는 P2P 네트워크를 통해 경

쟁력을 높이고 있다. 고객 간의 연결 비용을 감축하는 플랫폼 기업들은 

결제, 대부, 소액 투자, 환전, 보험, 송금 등의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또 다른 핀테크 기업은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개별 고객의 가치와 위

험 분석을 저비용으로 실시간 제공한다. 바로 빅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기업들이다. 개별 고객의 비정형 빅데이터를 분석해 기존에는 불가능하

던 고객별 최적의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자산관리 서비스, 

맞춤 대출, 투자 분석 등을 거쳐 이제는 은행 업무 전반을 제공하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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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진화하고 있다.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들은 AI를 무기로 새로운 

핀테크 영역을 개척해가고 있다. 

금융의 본질은 가치와 위험 분석에 있다. 대출이자보다 위험도가 낮

으면 금융기관은 이익을 얻는다. 그런데 담보대출의 관행에 젖은 한국

의 은행들은 그동안 위험 분석 기법을 제대로 다지지 못했다. 그 틈새를 

서비스 플랫폼과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무장한 핀테크 기업이 파고들고 

있는 셈이다. 

핀테크 산업 현황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함께 펴낸 〈한국 핀테크 동향 

보고서〉(2019년)에 따르면 전 세계 핀테크 산업 투자 건수는 2009년 

366건에서 2018년 2,966건으로 늘어 연평균 26.2%의 증가율을 보였

다. 투자 규모도 2009년 40억 5,000만 달러에서 2018년 1,257억 달러

로 연평균 46.5%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또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글로

벌 핀테크 10대 트렌드 및 시사점〉(2019년)에 따르면 글로벌 핀테크 시

장에서는 기업 간 인수합병을 중심으로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가 늘

고 있으며, 2019년 1월 기준 시장가치가 1조 원이 넘는 핀테크 유니콘

기업은 39개로 집계됐다. 이들 유니콘기업은 미국, 유럽, 중국 등에 주

로 몰려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KPMG인터내셔널과 핀테크 벤처 투자 기관인 H2벤처스의 보고서

(2019년)에 따르면 세계 100대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분야는 P2P 금융

과 지급결제, 자산관리, 보험, 자금조달, 사이버 보안, 블록체인,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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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데이터 분석 등으로 나뉘었다.

핀테크 산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국가로는 영국, 미국, 싱가

포르, 중국 등이 있다. 영국의 경우 금융에 대한 이해, 인터넷 산업의 발

달,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유휴 인력으로 남아 있던 금융 전문 인력 그

리고 정책과 금융, 기술 등의 인프라가 런던이라는 한 도시에 집약돼 있

는 지리적 배경으로 핀테크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정부의 지

원 또한 다양하다. 미국은 실리콘밸리와 월스트리트의 경쟁 구도를 바

탕으로 새로운 산업을 창조해온 경험과 자본을 가지고 있다. 아시아 금

융의 허브를 꿈꾸는 싱가포르도 국가 역량을 동원해 핀테크 산업을 지

원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인구를 가진 중국에서는 국가의 정책적 지원 

아래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주요 ICT 기업을 중심으로 핀테크 관련 사

업이 늘어나는 추세다. 

큰 시장을 가진 중국과 미국이 신산업에서도 유리한 것은 당연하다. 

KPMG인터내셔널과 H2벤처스가 선정한 ‘2019 세계 100대 핀테크 기

업’ 순위에 따르면 중국 알리바바 그룹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 앤트파이

낸셜 Ant Financial이 기술 혁신과 자본조달이 우수한 ‘50대 리딩 기업’ 1위

로 꼽혔다. 그다음으로 싱가포르 차량공유 업체 그랩 Grab, 중국 디지털 

기술 기업 징둥디지털과학기술 JD Digits, 인도네시아 차량공유 업체 고

젝 GoJek, 인도 모바일 결제 플랫폼 페이티엠 Paytm, 중국 인터넷 금융 업

체 두샤오만금융 Du Xiaoman Financial 등이 뒤를 이었다. 리딩 기업 10위권

에 중국 기업이 3개나 포진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2개의 핀테크 기업이 이름을 올렸는

데, 모바일 간편 송금 앱 ‘토스 Toss’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29위

를 차지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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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Moin’은 새로운 기술로 주목받는 ‘50대 이머징 기업’에 포함됐다. 중

국, 미국 등과는 여전히 큰 격차가 있지만 급증하는 모바일 증권 거래와 

간편결제 규모를 보면 우리나라의 핀테크 산업 전망은 밝은 편이다. 금

융감독원에 따르면 특히 모바일 간편결제 시장이 이용 건수나 이용 금

액 측면에서 최근 2년 새에 급성장했고, 모바일 자산관리나 P2P 금융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도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핀테크 산업의 기본 전략

핀테크 산업의 선두 국가는 놀랍게도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다. 미국보

다 현저히 적은 기술 투자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처럼 앞선 것은 핀테

크 산업의 본질을 파악하고 대처한 결과다. 핀테크 산업은 플랫폼 산업

이다. 특히 비정형 빅데이터의 역량이 핀테크의 경쟁력이다. 이러한 역

량을 가진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낙후한 중국 금융산업의 패러다임을 바

꾸고 있다. 빅데이터 공유를 조건으로 빅데이터 기업의 금융업 진입을 

허용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정책도 타산지석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가 전략은 대외 경쟁력과 대내 형평성에 근거해 수립되어야 한다. 

대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보유한 빅브라더 Big Brother

에게 핀테크 산업의 핵심 역할을 맡겨야 한다. 그런데 이 경우 경제력 

집중 현상을 초래해 산업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킨다. 미국이나 영국 같

은 핀테크 선도 국가들의 고민이 바로 이 지점에 있다. 애플과 구글에 

역할을 맡기고 싶으나 거대 ICT 공룡의 슈퍼파워화를 기존의 금융기관

이 견제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어차피 글로벌 금융 경쟁력이 없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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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보급률 8% 수준)에서 정부가 과감하게 기득권을 넘어 은행, 보험 

등 핀테크 전 영역을 ICT 기업에 내어줄 수 있었던 이유다. 

이런 맥락에서 대한민국의 핀테크 전략은 ‘투 트랙’으로 접근할 수 있

다. 첫 번째는 점진적 혁신 전략이다. 기존 금융권의 효율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형태로, 금융권이 작은 핀테크 ICT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도 

포함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핀테크 창업을 촉진해야 한다. 

거래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자본금 제한 등의 규제를 가하지 않아야 하

며, 인수합병 과정에서는 비밀 유지 등의 공정 경쟁 원칙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는 파괴적 혁신 전략이다. 즉 빅데이터 기업의 금융

권 진입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금융이란 거래 주체의 신용도와 가치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대신 이들에게 

빅데이터를 현명하게 개방하도록 하는 전제 조건을 부과해야 할 것이

다.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 향상과 금융 집중의 위험 분산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 

핀테크와 금융 규제의 원칙

핀테크는 거래 연결 비용과 거래 주체의 가치평가라는 두 가지 요소

의 경쟁력이 중요하다. 즉 초연결성을 구현하는 스마트 기기와 빅데이

터가 핀테크 혁명을 촉발한 기술적 주체다. 스마트 혁명의 플랫폼이 연

결 비용과 시간을 대폭 낮추었고, 빅데이터가 가치평가 비용과 시간을 

낮추고 있다. 

이러한 핀테크는 기술보다 제도가 우선하는 산업이다. 핀테크 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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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에 입각한 규제 정책이 핀테크 산업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핀테크 규제는 많은 법이 연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주체가 

연관된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다. 개별적 접근으로 풀어간다면 장구한 

세월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핀테크 정책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정립해

야 하며, 이를 관련 법의 근간이자 관련 비즈니스의 근간으로 적용해야 

한다. 

또한 초기 기업 활성화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 영국은 300만 파운드

(약 45억 원) 이하 규모의 핀테크 기업은 규제하지 않는다. 다양한 핀테크 

기술의 발달을 위해 창업은 촉진하되,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적절하게 

규제해야 할 것이다. 2019년 4월부터 시행한 금융 규제 샌드박스가 혁

신 실험 1주년을 넘기며 100여 건의 신규 혁신 서비스를 선보이고, 일

자리 창출 등 가시적 성과를 낸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핀테크 산업 미래전략

한국은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에 세계적 ICT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핀테크 산업이 발전하기 좋은 여건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경직

된 금융 체계와 규제로 핀테크 산업이 꽃피우기도 전에 시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핀테크는 기존 금융권이 ICT 기술을 수

용하는 시나리오와 ICT 업체들이 새로운 금융 강자로 부상하는 시나리

오가 있다. 중요한 것은 사안별 대처가 아니라 금융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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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금융 시스템 구축

• 거래 상대를 연결하는 플랫폼 사업자, 신용평가 사업자, 특허·기술

의 가치평가사, 클라우드·빅데이터·보안 기술 인프라 제공 기업 

등 다양한 권역의 기업이 참여하고 융합하는 핀테크 비즈니스 생

태계 구축 지원 

• 금융산업의 새로운 플레이어인 핀테크 기업과 정부 간 지속적 소통

으로 새로운 환경 대응 및 지원 체계 마련

• 핀테크 산업에 대한 중장기적 마스터플랜을 제시해 끊임없이 변화

하는 시장을 예측하고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 

• 핀테크 산업 주체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신시장 개척 

지원

• 핀테크 관련 사업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

• 핀테크 기술에 대한 전반적 이해가 가능한 정책 책임자 육성 

• 새로운 산업생태계가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 기업의 수용

도, 비즈니스 관행, 정책 방향, 소비자들의 인식 등 다차원적 대응 

새로운 금융 환경에 부합하는 규제와 제도 개선

• 기존의 오프라인 금융 패러다임에 입각한 각종 금융 규제 시스템 

재설계  

•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실효성 확대

• 은산분리 銀産分離 규제(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막기 위해 은행 지분 10%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고, 4% 초과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것)를 완화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2018년 9월 국회를 통과하

고, 개정안이 2020년 4월 국회를 통과함. 그러나 찬반 의견이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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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만큼 후속 논의를 지속해가는 것이 필요

• 기존 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규제 샌드박스 테스트 기간

이 끝난 후에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후속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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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의 언택트 문화와 
공유경제

공유경제는 온라인으로 정보를 공유하던 데서 

시작되었다. 이어 인터넷과 IoT의 발달로 물질세계의 온라인화가 진행

되면서 이른바 협력적 생산과 협력적 소비라는 O2O 공유경제가 확대

되었다. 그러나 공유경제의 전도사 레이철 보츠먼 Rachel Botsman조차 합

의된 정의가 없다고 할 정도로 공유경제의 개념은 아직도 저마다 다르

게 해석한다. 여기에 더해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거리 

두기를 통한 고립의 필요성을 강제하며 ‘공유’가 핵심 가치인 공유경제

에 큰 타격을 주었다. 혁신적 미래 기업으로 주목받던 우버 Uber·리프

트 Lyft·에어비앤비 airbnb 등 공유경제의 대표 기업들이 급격한 매출 감

소 속에 대규모 감원을 하고, 심지어 마케팅을 중단한 곳도 있다. 또 미

국 뉴욕에 있던 공유 오피스가 폐쇄될 정도로 공유경제의 미래 전망은 

불확실하다.132 장밋빛 전망을 구가하던 공유경제의 시대가 가고 고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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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solate Economy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주장도 등장했다.133 공유와 접

속의 가치를 강조한 공유경제가 코로나19 여파로 맞닥뜨린 문제를 어

떻게 돌파해나갈지, 그리고 공유경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나아가야 

할 방향과 새로운 방식에 대한 고민이 절실해진 상황이다.

공유경제와 기술혁명

자동화와 연결성이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탄생한 새로운 경제 모델 

중 하나가 공유경제다. 공유경제는 경제활동이 사람보다 기계(인공지능

·로봇 등), 물리적 공간보다 가상공간을 통해 이뤄지는 흐름의 연장선에

서 나타났다. 공유경제에 앞서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확대되기 시작한 

전자상거래나 전자금융이 가상공간에서 표준화된 공산품이나 금융상

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면, 공유경제는 표준화가 쉽지 않은 서

비스까지 가상공간에서 거래할 수 있게 했다.

공유경제에서 자동화와 연결성의 핵심 매개체는 스마트폰이다. 자동

차나 주택을 임대하는 서비스는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차량 공유 서비

스 기업 우버나 숙박 공유 서비스 기업 에어비앤비처럼 물적자산을 소

유하지 않고서도 글로벌 차원으로 사업을 확장한 경우는 없었다. 스마

트폰의 보급으로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

되고, 스마트폰에 탑재된 GPS를 이용해 물리적 정보를 디지털 공간으

로 매끄럽게 전송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이의 경계

를 초월한 것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다만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이동이 제한되고 공유 차량이나 공유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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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처럼 상품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물론 언택트 문화가 확대되면서 음식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공유 주방이나 근거리 단독 이동이 가능한 공유 킥보드처럼 고객 

수요가 늘어난 분야도 있다. 결국 접속의 기술로 탄생한 공유경제는 코

로나19 여파로 위기를 맞았지만, 근본적인 가치 경쟁력은 여전히 유효

한 채 다시 기술을 통해 위기를 돌파할지 시험대에 올라 있는 셈이다. 

 소유권에서 접근권으로

공유경제라는 개념은 ‘소유권 ownership’보다 ‘접근권 accessibility’에 기반

을 둔 경제 모델을 의미한다. 전통 경제에서는 기업들이 상품이나 서비

스를 생산하기 위해 원료, 부품, 장비, 인력을 사거나 고용했다. 그러나 

공유경제에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자산이나 제품이 제공하는 서

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거래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부가가

치를 창출할 수 있다. 

공유경제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가상공간에서 접근권의 거래가 

이뤄진다. 온라인 플랫폼은 인터넷의 연결성을 기반으로 유휴 자산을 

보유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수많은 소비자와 공급자가 모여서 소통하

는 기반이다. 모든 사용자가 각자 필요한 거래를 위해 일일이 사람을 찾

아다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공유경제 기업들은 고도의 알고리즘

을 이용해 검색, 매칭, 모니터링 등의 거래 과정을 자동화 처리한다. 

공유경제에서 거래되는 유휴 자산의 종류는 자동차와 주택에 국한하

지 않는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거래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자산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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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가 공유경제의 일환이 될 수 있다. 가구·가전 등의 내구재, 사무실·공

연장·운동장 등의 물리적 공간, 전문가나 기술자의 지식, 개개인의 여

유 시간이나 여유 자금 등도 접근권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유경제 

시장은 공유의 대상인 정보, 물질, 관계에 대해 공유의 주체인 공급자와 

수요자의 조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눠볼 수 있다.

목적

주체

객체

공급

프리랜서

(Social)

긱 플랫폼

(SNS)

프로슈머

(DIY)

협력적 생산

(On supply)
O2O 플랫폼

협력적 소비

(On demand)

오픈소스 개발

(Cloud PaaS)
온라인 플랫폼

오픈소스 활용

(Cloud SaaS)

시장 수요

관계
(인간)

물질
(공간)

정보
(시간)

영
리

비
영
리

| 그림 8 | 공유경제 모델

•자료: KCERN, 공유경제 큐브 모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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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권이 거래될 수 있는 배경

다양한 자산의 접근권이 거래될 수 있는 핵심적 배경은 온라인 플랫

폼이 거래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데 있다. 거래에 드는 비용에는 

거래 상대를 찾기 위한 탐색 비용 searching cost, 거래 조건을 협상해 거래

를 성사시키기 위한 매칭 비용 matching cost, 거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독하기 위한 모니터링 비용 monitoring cost 등이 포함된다. 성공적인 온

라인 플랫폼은 이러한 거래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시킬 수 있다. 

첫째, 수요자는 공급자가 더 많을수록, 공급자는 수요자가 더 많을수

록 온라인 플랫폼에 참여할 유인이 높아지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자를 확보하려고 노력한다. 잠재적 거래 상대가 

많아야 탐색 비용도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 있다. 

둘째, 온라인 플랫폼은 알고리즘을 이용해 거래 상대뿐만 아니라 다

른 유사한 거래 조건을 노출하거나 추천함으로써 탐색에서 매칭까지 

원활하게 진행되게 해준다. 

셋째, 플랫폼을 통해 거래 당사자 간의 상호 평점이나 후기(피드백) 데

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함으로써 거래의 신뢰 확보에 필요한 모니터링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예를 들어 AI 알고리즘을 이용해 맞춤형 추천율을 

높이고, 사용자들이 상호 평가하는 평점 시스템을 기반으로 불량한 사

용자를 플랫폼에서 배제함으로써 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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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의 경제 혁신 방식과 로드맵

공유경제는 거래비용의 절감으로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새로운 거래 

방식을 창출하면서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유휴 자산의 효율적 

이용은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기여한다.

전통적 비즈니스의 가치 체계 파괴

공유경제 기업은 전통적 비즈니스의 가치 체계를 뒤흔들며 혁신을 자

극하는 역할도 한다. 예를 들어 카셰어링 서비스는 이른바 ‘자가용’이라

고 불리며 소유의 상징과도 같던 자동차를 이동이 필요할 때에만 잠깐 

이용하는 모빌리티 서비스의 대상으로 바꾸고 있다. 전통적인 완성차 

기업들이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탈피해 모빌리티 제공 회사로 변모하겠

다고 선언하며 카셰어링 Car-Sharing 서비스에 뛰어들고 있는 이유다.

공유경제 기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등장하고 있다. 새로운 구직·구인 

경로로 기능하면서 노동시장을 변화시키고 있는 온라인 재능거래 플랫

폼, 온라인 원격근무의 인프라가 되어주는 공유 오피스, 대안적인 금융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크라우드펀딩, 전 세계 대학 강의를 무료

로 공개하면서 고등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는 MOOC 

등 여러 분야에서 공유경제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변한 지금, 공유경제의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예

측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초기 공유경제 기업이 공간과 모빌리티 같은 

물리적 자원의 공유에 방점을 뒀다면, 코로나19가 가져온 고립의 필요성은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온라인 공유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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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로드맵

공유경제 로드맵의 1단계는 정보를 공유하는 오픈소스 단계다. 미국 

자유소프트웨어재단 설립자 리처드 스톨먼 Richard Stallman과 하버드 로스

쿨 교수이자 사회운동가인 로런스 레시그 Lawrence Lessig 등은 저작권을 

주장하는 카피라이트 copyright의 반대 의미인 카피레프트 copyleft(지적재산

권에 반대해 지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를 

주창한 바 있다. 그 결과 실리콘밸리 소프트웨어의 상당수가 오픈소스

화되었다. 이로 인해 산업생태계에서 혁신은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개

발비는 획기적으로 감소했으며, 창업은 촉진되었다. 만약 콘텐츠와 소

프트웨어 오픈소스의 더 큰 확산이 이뤄진다면 비효율적인 각개약진의 

산업구조가 효율적인 협력 구조로 재편될 것이다. 

공유경제 로드맵의 두 번째 단계는 물질과 정보가 연결되는 O2O 공

유경제 단계다. 1단계의 온라인 콘텐츠 공유경제에서는 상대적으로 이

해관계의 충돌이 적었다. 그러나 O2O 공유경제에는 오프라인의 기득

권자가 존재한다. 이들의 기득권을 뛰어넘는 사회적 의사결정 구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O2O 공유경제는 실현되기 어렵다. 그러나 사회 전

체로 보면 소비자 편익은 증대하고, 사회적 비용은 감소하며, 환경은 보

전된다. 결국 사회 전체의 이익이냐 기득권자의 이익이냐 하는 논리의 

문제로 귀결된다. 물론 플랫폼 사업자와 참여자 간의 이익 분배 문제는 

공정한 게임의 법칙을 적용해야 한다. 공정한 생태계 형성을 주도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투명성과 개방성을 보장해야 하고, 플랫폼 기업

의 과도한 수익과 불공정 거래를 방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유 플

랫폼 기업의 복수화 정책 등이 필요하다. 

공유경제 로드맵의 3단계는 인간관계의 공유다. 과거 산업혁명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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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지 않고 일과 놀이가 통합되어 있었으나 저

효율 사회였다.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고 일이 

분업화되면서 효율이 급상승했다. 그러나 경제학자 칼 폴라니 Karl Polanyi

가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  William Blake의 시 한 구절을 빌려 시장경제를 

‘악마의 맷돌 satanic mills’에 비유한 것처럼 다양한 삶의 방식과 가치가 분

쇄되고 양극화가 초래되었으며, 물질의 낭비가 심각해졌다. 이제 공유

경제를 통해 물질 낭비를 줄이고 양극화를 축소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

어야 한다. 아이디어 플랫폼에서 디자인을 내려받은 뒤 자신만의 아이

디어를 추가해 3D 프린터로 나만의 제품을 제작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과정에서 일자리는 일거리로 분해되고,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을 중심

으로 일과 놀이가 재결합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프리에이전트 free agent

의 시대다. 생산은 수많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협력해 함께하는 소셜 이

노베이션  social innovation의 형태가 된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둘로 나누는 

것이 이제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다.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실천 전략

공유경제는 혁신의 촉매 역할을 하면서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지만, 

동시에 과거 경제질서에서 정의되지 않았던 새로운 가치 창출 방식인 

탓에 기존의 규제와 이해관계자 간의 충돌을 가져온다. 미국의 진보적 

정치경제학자이자 전 노동부 장관인 로버트 라이시는 공유경제가 불안

정한 단기 일자리만 양산하고 큰 수익은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에게 몰

아준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 노동자들은 자잘한 부스러기만 나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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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뿐이라며 이를 빗대어 ‘부스러기 경제  share-the-scraps economy’라고 한 

그의 비판에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자유로워 보이지만 플랫폼 자본

가에게 종속돼 피폐해지는 삶을 사는 부스러기 경제 속 노동자의 모습은 

영국의 켄 로치 감독이 2019년 선보인 영화 〈미안해요, 리키 Sorry We Missed 

You〉에도 잘 그려져 있다. 공유경제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갈등을 최소

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과제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기술과 제도의 충돌을 흡수할 수 있도록 규제와 협력 체계 마련

• 공유경제는 자동화와 연결성 기술에 바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해 

관련 법과 제도 정비

• 온라인 플랫폼 사용자들의 정보를 자동 처리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기술적 이해 필요

• 새로운 기술적 흐름에 대한 사회적 수용과 합의에 대한 논의 

• 공유경제 서비스가 글로벌 차원에서 제공된다는 점에서 글로벌 차

원의 규제와 협력 필요

• 특정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회적 비용 절감

• 글로벌 차원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 데이터 제공 및 단일

화된 플랫폼 제공 필요

공유경제 온라인 플랫폼의 공적 역할 부여 

• 온라인 플랫폼이 생성하는 데이터에 대한 활용뿐 아니라 규제 부분

도 논의

• 온라인 플랫폼에 축적되는 데이터 남용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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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기업의 데이터 독과점 방지

• 거래를 주선하는 알고리즘을 통한 담합 가능성 차단

• 플랫폼의 공적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마련

• 비대면 거래 시 공급자와 소비자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노동시장 정책 마련

• 전통적 고용 형태뿐 아니라 공유경제가 촉발하는 새로운 고용 형태

를 고려한 정책 필요

• 공유경제 노동자들의 불안정성 완화 방안으로 기본소득 활용안 강구

• 휴가, 연금, 의료보험 등의 복지 혜택을 새로운 고용 형태에도 적용

할 수 있는 방안 도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공유경제 모델 검토

• 오프라인과 하드웨어 중심의 자원 공유가 중심이 된 공유경제에서 

언택트와 가상 물리 시스템 영역에서의 새로운 공유경제 모델 연구 

및 기획 필요

• 인적·물적 자산에 대한 물리적 공유경제 정책보다 무형·지식 자

산 등 디지털 공유경제 정책 마련

• 언택트 확산에 따른 오프라인 공유경제 위기 대응책 마련 

• 공유 시 방역, 위생 등 절차의 법적 규제 및 검증 절차 마련

• 감염 전파를 방지할 수 있는 문화 조성  

• 코로나19 이후 또 다른 바이러스 팬데믹에 대비한 서비스 정비 및 

대응 모델 준비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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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

• 구독경제나 고립경제 등 공유경제 보완·대체 개념 및 새로운 모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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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생태계 구축과 
창업 활성화

대한민국은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창업 

활성화 정책을 펼쳐왔다.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에서 모두 성장세를 기

록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창업 활성화 정책의 목적인 국가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서도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아직 

효과는 기대에 부응할 수준이 아니다.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혁신형 

창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시장의 효율뿐 

아니라 창업의 혁신이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하려면 세계적 벤처기업이 

탄생하고 성장할 수 있는 혁신적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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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특성에 따른 창업 지원 정책

창업 단계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는 ‘차별화’이며, 이는 기술과 사업 

모델로 구현된다. 스타트업은 기술형 창업과 비즈니스 모델형 창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로 기술이 수요를 중심으로 분해

되고 재융합하면서 창업의 흐름이 변하고 있다. 3차 산업혁명까지는 공

급을 좌우하는 기술이 산업 혁신을 주도해왔으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는 수요를 좌우하는 기술이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부상하

고 있는 창업 형태는 기술 기반 창업에서 수요를 이끄는 욕망 기반 벤

처로 전환하고 있으며, 혁신 생태계의 중심이 실리콘밸리에서 뉴욕이

나 런던 같은 인간의 욕망이 꿈틀대는 대도시로 확대되고 있다. 주요 국

가들이 스마트시티를 환경 차원의 문제해결에서 미래 성장의 주역으로 

개념을 재정립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스타트업 정책은 어떻게 해야 할까? 서울을 중심으

로 수도권은 인력과 자본 그리고 2,000만 명의 유효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뉴욕이나 런던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다. 플랫폼과 데이

터로 도시의 거대한 욕망을 맞춤형으로 충족시키는 배달의민족, 마켓컬

리, 타다와 같은 새로운 스타트업 서비스가 계속 출현하는 배경이다. 거

대 도시가 가진 욕망은 혁신 산업을 이끄는 원동력이다. 따라서 스마트

시티와 혁신 생태계의 융합을 더욱 강화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

에 시민의 편의성을 끌어올리는 스마트 서비스가 새로운 산업으로 부

상할 수 있도록 연계 전략을 펼쳐야 한다. 

반면에 비수도권은 유효 시장의 한계로 비즈니스 모델형 창업이 제

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비수도권에는 지역 거점별 대학과 공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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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대규모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산업생태계가 구축되어 있다. 제조업

의 경우 뿌리산업부터 대규모의 산단 클러스터가 구축되어 지역 경제

를 견인한다. 따라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기술 혁신에 기초한 창업 전

략이 여전히 중요하다. 그런데 지역별 특성에 맞춘 창업을 지원하기 위

해서는 창업 정책의 거버넌스가 바뀌어야 한다. 지금의 창업 정책을 보

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역혁신센터와 특구를 양대 축으로 해 지역

의 기술 혁신에 예산을 투입하고, 교육부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

업(LINC + 사업)’을 중심으로 대학의 혁신을 지원한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삼각편

대로 해 지역 혁신을 추진하며, 산업통상자원부는 테크노파크를 기반으

로 지역 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의 역할은 미미하

다. 혁신의 주체인 기업을 중심으로 하되, 지자체를 지원 허브로, 또 여

러 중앙 부처와 다양한 혁신 기관을 협력 플랫폼으로 연결해 지자체별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제도 정비와 갈등 조정

각 지자체가 특성에 따른 혁신 생태계를 구현한다면, 중앙정부는 각 

지자체가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에 집중해야 한다. 혁신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규제와 제도의 정비 측면이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이 2020년 8월 시행에 들어가면서 데이터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지만, 규제 장벽은 여전

히 많다. 진입장벽 문제가 대표적이다. O2O 영역에서 갈등이 생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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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리더십과 정책 기준이 필요

하다. 이익집단 간의 첨예한 갈등에서 특정 집단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과 소비자 이익의 최우선과 같은 원칙을 정립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갈등 조정 과정에서 특정 집단의 희생을 강요해서

도 안 된다. 혁신을 통해 창출된 사회의 부로 손실이 발생한 이해관계자

를 지원하거나 혁신에 밀린 산업 종사자들의 재교육을 돕는 등의 사회

안전망 시스템이 필요하다. 혁신을 통한 창조적 파괴로 손해를 입는 사

람들을 위한 정책을 보완하지 않는다면 타다의 사례와 같은 갈등은 거

듭될 수밖에 없다. 

창업 전반에 미치는 정책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재도전 기업

가 정책을 꼽을 수 있다. 재도전 기업가 정책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창업에 대한 두려움의 해소가 창업 활성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

문이다. 창업을 권유하기 이전에 창업에 대한 위험을 줄여주어야 한다. 

미국과 중국 창업가들의 평균 창업 횟수는 2.8회다. 한국에서 재도전 

창업은 사실상 허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는 창업에 실패하면 신용불량

자로 사회적 낙인이 찍히고, 이를 본 사람들은 창업을 피하게 마련이다. 

뛰어난 인재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는 사회구조만 형성된다

면 창업은 저절로 증가할 것이다. 유럽연합처럼 정직한 기업가의 재도

전을 보장하는 원칙 위에서 재창업을 어렵게 하는 제도나 규제를 해결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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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혁신을 시장으로 연결하는 스케일업 정책

스타트업이 만든 혁신은 시장의 효율과 융합하는 스케일업 scale-up이 

이뤄질 때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스케일업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으나 핵심은 시장 확보다. 이런 측면에서 정책은 유효 

시장 창출과 시장 개척으로 분류해 접근해야 한다. 

현재 창업 정책 관련 지원금은 대부분 창업 자체에 집중해 있다. 이

를 바우처 혹은 보조금을 주는 방식과 혼용해 민간과 기업의 소비로 연

계한다면 유효 시장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조기 다수자 early 

majority 단계까지로 공공지원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 

국내시장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글로벌로 연결되는 시장 개척도 중

요하다. 글로벌화는 M&A를 통한 간접 글로벌화와 직접 글로벌화로 나

눌 수 있다. 그동안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의 대기업 

편입 문제,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 기업 주도의 벤처캐피털 규제 개

선 등이 이뤄져왔다. 그러나 더 활성화하려면 M&A 주체(셀러, 바이어, 딜

러 등)가 시장에 한데 모일 수 있는 플랫폼 전략이 필요하다. M&A 플랫

폼은 투자와 M&A를 융합한 시장 플랫폼으로 운영해야 하며, 대기업과 

벤처기업을 연계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또 M&A 플랫폼이 제대로 

가동되려면 시장 작동 임계량 달성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한시적 정부 

지원책으로 셀러 seller에 대한 기술 보증의 인센티브 제공, 바이어 buyer에 

대한 전략 자문이나 미래 기술 로드맵 작성, 딜러 dealer에 대한 매칭 자

문료 제공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M&A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

하기 위한 정책도 병행되어야 한다. 

직접 글로벌화 지원 정책은 해외 진출에 따른 기업의 리스크 해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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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비용 경감에 집중해야 한다. 시장 정보 플랫폼인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세계한인벤처네트워크, 한국투자공사 등의 연결로 인바운

드와 아웃바운드 시장에서 새로운 거래처를 발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 협력 업체를 찾을 때 주요 정보기관이 수집한 기업 검색 리

스트를 활용해 연결 비용을 낮추듯 해외 진출 과정에서도 기존 진출 

기업의 데이터를 토대로 해당 기업에 적합한 진출 지역과 전략을 도출

해야 한다. 

창업 생태계 구축 전략

지금까지의 정책 대부분은 사전 규제와 개별 지원 방식이었다. 정부

는 지속적으로 직접 시장에 개입하고 통제했다. 그러나 탈추격 전략이 

필요해진 상황에서는 사후 징벌과 공정성 확립을 통한 생태계 구축 전

략으로 바뀌어야 한다. 혁신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을 지양하고 공정한 시장경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감시하며, 

‘성실한 실패’를 지원함으로써 기업가정신을 확산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

과학기술 정책 개혁 

• 기술 벤처기업에 정부 연구개발 자금 우선 배정

• 정부의 연구개발 자금으로 연명하는 ‘사이비 벤처기업’ 퇴출

• 과제의 성공과 실패를 창업의 성공 여부, 외부로부터의 투자 유치 

여부, 관련 제품의 매출 상승 여부, 고용 증가 여부 등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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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을 가로막는 환경 개선

• 글로벌 유니콘기업의 70%가 한국에서는 불법일 수 있다는 데서 시

사점 도출

•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 개선

• 신사업의 시장 진입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활용 강화

• 차량 공유, 원격의료 등 규제에 막힌 O2O 플랫폼 분야의 제약 혁

신과 K-뷰티, K-팝, K-게임 등 두각을 나타내는 한국 흥 興 산업 분

야의 지속적 성장 지원 

법률 인프라 개선 

• 예비 창업가들을 위해 각종 서류(정관, 사업장 임대 계약서, 고용 계약서, 

이사회 의사록, 주주총회 의사록, 투자 계약서, 비밀 유지 계약서, 공동개발 계

약서, 판매 대행 계약서, 판매 약관 등) 작업 지원

• 실리콘밸리처럼 매달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면 일상적 법률 자문, 

서류 작업 등이 가능한 법무 서비스 확대

지식재산권 보호

• 대기업의 벤처기업 기술 탈취 금지 제도 강화

• 특허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 개선, 특허출원 담당 변리사와 특

허청의 능력 증진, 법관과 소송 대리인의 전문성 강화

자금시장 개선 

• 창업자금 조성 방법 다양화

•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의 역량 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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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가 아닌 융자 방식의 창업자금 편법 투자 금지

• 기업의 출구전략으로 상장과 M&A 활성화

스타트업과 스케일업의 균형을 추구하는 정책

• 기술 혁신 역할을 하는 스타트업 벤처와 시장 확산 역할을 하는 스

케일업 벤처를 균형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마련

• 과도한 개별 지원보다 지원을 위한 공동 플랫폼 구축

• 기술이전, 공동개발, M&A 등 대기업 시장과 벤처 혁신이 연결되도

록 시스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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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불안정, 
고용시장의 긱 이코노미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유형의 일자

리 형태가 확대되고 있다. 인재를 필요한 만큼 활용하는 크라우드소싱 

형태인 긱 이코노미의 부상이다. 코로나19 여파로 확대된 언택트 사회

에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비즈니스가 늘어나면서 플랫폼 노

동자 유형의 긱 이코노미도 확대되고 있다. 긱 이코노미의 이상적 가치

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일을 하는 자발적 프리랜서의 자유로움과 유

연함이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 벌어지는 긱 이코노미의 실상은 이상

과 괴리가 있다. 단순 업무 위주로 증가하면서 플랫폼 사업자에게 종속

되는 불안정한 비자발적 임시직 노동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

이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의 흐름은 이러한 확산세를 이어갈 것이다. 일

터에서 인공지능, 블록체인, 증강현실 등 디지털 기술의 사용이 증가함

에 따라 일하는 방식과 조직구조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도 예상외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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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하고 광범위할 것이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의 미

래를 규정할 기술적 요인뿐 아니라 사회·환경적 생태계의 관점에서 종

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긱 이코노미의 출현 배경

쉽게 볼 수 있는 동네 음식점 배달원이 과거 전속에서 벗어나 지금은 

풀 Pool 개념의 인력으로 전환되었다. 음식점은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고 

배달원은 일감을 늘리는 식으로 상호 이익의 유연성 확대가 이 변화의 

핵심이다. 단순한 사례이지만 여기에는 환경 변화에 대응해 가치사슬이 

분화하고, 고정비용을 변동비용으로 전환해 유연성을 높이는 사업 모델 

진화의 본질이 함축되어 있다. 주인이 직접 배달하다가 배달원을 고용

한 것은 제조와 물류의 분화고, 전속에서 공동 풀로 변화한 것은 가동률

을 올려 효율성을 높이는 개념의 진화다. 

고용시장의 긱 이코노미도 같은 맥락이다. 긱은 1920년대 미국의 재

즈 공연장에서 하루 또는 일회성 계약으로 밴드나 연주자를 고용하던 

방식에서 유래한 단어로, 이러한 방식을 디지털 경제에서 원용한 것이

다. 전통적 정규 근로계약이 아니라 용역 계약, 도급 계약, 사무 위임 계

약 등의 비전통적 주문형 임시 근로계약을 뜻한다. 이러한 근로 형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직한 전문직 종사자들이 단기 직업을 

찾는 데서 시작됐는데, 디지털 경제의 특징이 이러한 고용 관계를 확대

하고 있다. 

우버나 딜리버루 Deliveroo는 긱 고용에 의한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는 



472  카이스트 미래전략 2021

대표적 플랫폼 기업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전문직 프리랜서에게 원하는 

업무를 의뢰하는 플랫폼인 크몽, 오투잡, 숨고 그리고 카카오드라이버, 

배민라이더스, 배민커넥트, 쿠팡플렉스 같은 운전·배달 인력 중심의 긱 

이코노미 플랫폼 사업자가 늘고 있다. 

어떠한 경제구조든 많은 사람에게 빠르게 확산되고 적용되려면 수요

자와 공급자의 이해관계가 접점을 찾아야 한다. 긱 이코노미의 경우 근

로자 측면에서는 특정 고용자에게 종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시간을 활

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용자나 기업 측면에서는 고정비용을 변

동비용으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비자 측면에서

도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화를 걸거나 직접 이야기를 나

눠야 하는 ‘정서적’ 수고를 들이지 않고 더 저렴해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긱 이코노미는 장점뿐 아니라 단점도 가지고 있다. 임

시직이라는 점에서 근로 불안정성이 기본 전제가 되며,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긱 플랫폼 현황

글로벌 차원의 긱 이코노미 기폭제는 10×매니지먼트 10×Management, 

톱탈 Toptal, 업워크 Upwork, 파이버 Fiverr 등의 플랫폼 사업자들이다. 이들

은 문서 번역, 디자인 등 건당 5달러의 단순한 작업자부터 AI 연구자, 

빅데이터 분석가, 반도체 설계자 등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까지 연결한

다. 이러한 현상은 근본적으로 고용자와 피고용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

다. 고용자는 전 세계 인재가 보유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한 만큼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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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인건비를 경직된 고정비용이 아니라 유연한 변동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다. 피고용자는 조직에 소속되는 부담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업무에 집중하고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탐색 과정에서 나타

나는 과대 포장, 계약위반 등의 부작용은 플랫폼에 게시되는 피드백인 

후기로 정제되면서 생태계적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다. 

경영 컨설팅 회사 맥킨지가 2019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미국 노동

자의 20~30%는 어떤 식으로든 긱 이코노미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2019년 기준 플랫폼 종사

자 규모가 약 54만 명(전체 취업자의 2.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134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는 국가 차원에서의 변화도 찾아볼 수 있다. ‘일

과 삶의 균형’과 ‘노동생산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최근 영

국, 일본, 독일 등에서는 아예 새로운 노동 형태를 도입해 문제해결을 시

| 표 16 | 주요 긱 플랫폼 개요

구분 설명

업워크
•2003년 설립, 180개국에서 사용하는 세계 최대의 긱 플랫폼

•웹·모바일 개발, 디자인, 광고, 마케팅, 영업, 회계 등 분야 다양

파이버

•2010년 설립

•작문, 번역, 디자인, 영상, 음악 등 200개 분야 이상의 업무 연결

•2019년 기준 매출 1억 700만 달러 달성 

•2019년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톱탈

•2010년 설립

•최고급 소프트웨어 기술 인력 중심으로 운영

•사무실이 없는 사이버 기업 형태로 운영

런업

•2010년 설립

•판매, 영업, 고객 서비스, 재무, 기술 등 다양한 영역 담당

•신입·중견급 취업 지원 및 경력 코칭, 구직에 필요한 기능 교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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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경우 2018년 세제 개편안에서 정규직 노동자

가 받는 급여 소득공제를 줄이는 대신, 모든 사람이 적용받을 수 있는 

기초공제 액수를 높여 프리랜서들을 포용하는 세제와 노동법 마련에 

나섰다. 영국은 2018년 플랫폼 업체에 긱 근로자의 고용과 관련한 복지 

부담금을 부과해 긱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시행했다. 또 미

국은 2015년 독립계약직으로서 근로·노동자로 분류되지 못하는 경우 

‘공정근로기준법 FLSA, Fair Labor Standards Act’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행정 해

석을 변경했으며, 캘리포니아주는 2020년부터 긱 이코노미 근로자들을 

임시직이 아닌 직원으로 처우하도록 하는 ‘AB5 Assembly Bill 5’ 법안의 시

행에 들어갔다.135 우리나라 고용노동부도 배달 앱 요기요에서 일하는 

배달원을 근로자로 인정했고,136 최근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타다 드

라이버를 근로자로 규정137하는 등 여러 가지 사례와 입법 논의138가 이

어지고 있다. 

긱 이코노미의 확산과 인력 개념의 변화

최근 신생 디지털 기업은 물론 기존 기업들에서도 긱 이코노미의 비

중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조직과 인력에 대한 개념이 변하고 있다. 과거 

고정급여로 매일 출근하는 전통적 근로자 위주에서 정규직 외근, 외부 

계약, 외근 등 다양한 근로 형태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

이다. 통상적으로 인력자원은 장소(직장 근무, 직장 외 근무)와 계약 유형

(재무제표상, 재무제표 외)의 두 가지 축에 따라 네 가지 범주로 나뉜다. 특

히 코로나19 여파로 언택트 근무가 필요해지면서 이러한 범주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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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정규직 외근 근로자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적 ‘록다운 lockdown’ 현상이 정상화되더라도 기업은 인건비의 효율화를 

위해, 노동자는 개인 시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외근 근로를 확대할 

수 있다. 이전의 긱 이코노미는 업무적 외근 근로자와 외부 계약 근로자

만 긱 이코노미의 범주로 보았으나, 지금과 같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는 정규직 외근 근로자까지 긱 이코노미의 범주로 보게 될 것이다. 

전통적 근로자

전통적 근로자란 직장에서 전일 혹은 정해진 시간 내내 근무하는 정

규직을 말한다. 장소의 공유와 정기적 대면 상호작용이 이뤄지기 때문

에 전통적 근로자 사이에서는 사회적 규범과 그에 따른 행동 양상이 일

반적으로 강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기업문화가 정체될 위험이 있고, 물

리적 장소를 유지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 또 조직원들의 집단적 사고

가 강해 미래에 도전하기보다 과거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한다는 점

은 변화가 빠른 디지털 시대에서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규직 외근 근로자

재무제표상의 외근 정규직으로, 일반적으로 재택근무자를 지칭하지

만 외판원, 출장 고객 서비스 근로자, 직장 시설이 필요 없는 다른 직업

도 포함한다. 근로자 자신은 기업 본사로부터 동떨어져 분리되었다고 

느낄 수 있으나, 기업은 복지 혜택이나 공식적인 경력 발전 기회 제공 

등 정규직 외근 근로자의 관여를 끌어내는 일부 전통적 방법을 함께 적

용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향후 정규

직 외근 근로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트위터 같은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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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중심으로 직무 성격이나 여건상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원이 계

속 재택근무를 희망하면 허용하겠다는 방침이 나오고 있다.139 

업무적 외근 근로자

재무제표상 직원이 아니며, 외근직으로 한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다. 이들 중 많은 사람이 유연한 스케줄로 근무하고 고

객 대면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이 조직과 맺는 관계는 낮은 수준의 접점

이며, 기술 기반의 플랫폼 혹은 제삼자 대리인을 통해 관계가 형성되는 

긱 이코노미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외부 계약 근로자 

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않은 계약직 업무 수행자로, 단기간 혹은 한정된 

프로젝트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한다. 일반적으로 정규직 근로자

에게 기업문화 등을 전달하는 온보딩  on-boarding 프로그램이나 신입 사원 

연수 기회는 제공하지 않는다. 전문직 프리랜서가 여기에 속한다. 긱 이

코노미 인력 운용에서 가장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영역이다.

긱 이코노미의 확산을 위한 전제와 전략

가능한 시간에 원하는 시간만큼만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의 유연성은 

전업주부나 은퇴자에게 노동시장 재진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 기

존 일자리를 보유한 노동자의 실제 노동시간도 늘려 소득 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기업 측면에서는 급속한 변화가 특징인 디지털 시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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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인력과 지식을 적기에 적량만큼 조달해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긱 고용에 대해 불안정한 지위와 인권 경시 위험

성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종사자는 플랫폼 업체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기 때문에 노동법에 보장된 최저임금이나 건강보험 혜택과 같은 기

본적인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지 못하며, 권리와 이익에 대한 보호장치

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들을 피고용인으로 볼 것인지, 사업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분명한 것은 단순 업무 위주

의 긱 워커들이 가진 불안정한 지위는 사회·경제적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긱 이코노미의 본질은 아날로그 시대의 가치사슬 통합에서 디지털 시

대의 가치사슬 해체라는 진화 방향이 고용시장으로 파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O2O, 온디맨드, 공유경제와 같은 디지털 경제가 확대

될수록 긱 이코노미도 확산될 것이다. 변화의 흐름을 주목하면서 문제 

해결과 미래전략을 동시에 구상해야 한다. 

•온디맨드 경제와 긱 이코노미의 결합에 대한 방향성 논의 필요

• 변화하는 신규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기관 

및 플랫폼 구축 필요 

• 긱 이코노미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계약 및 기타 유형의 계

약(도급, 임대차 등) 법리 개선 필요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긱 이코노미 종사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대

책, 고용보험 및 기본소득 개념 도입 검토를 통한 재래식 근로관계 

및 조건 개선 정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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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긱 노동자 노조와 플랫폼 기업 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공

론의 장 활성화 

• 긱 노동자 중 종속적 노동력을 제공하는 임금노동자 유사 영역에 

대해서는 장시간 노동, 최저임금 미달 등 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

건에 못 미치는 노동환경 하향화 규제

• 긱 노동자 중 전문직·자영업자 유사 영역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제

도 활성화 정책 수립

• 긱 이코노미 플랫폼의 독점화 추구 경향에 대한 공적 규제 방안 논의

• 2020년에 출범한 ‘플랫폼 노동 포럼’ 등을 통해 긱 이코노미 플랫

폼 관련 법규와 규제 대처 방안에 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과 합리적 정책 수립 및 추진 필요


